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K리그와 포괄적 파트너십 5년 연장 체결
2026. 2. 23.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오른쪽)와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왼쪽)가 21일(토)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포괄적 파트
너십 계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2026. 02. 23. 서울 – 쿠팡플레이가 K리그와 포괄적 파트너십을 5년 연장 체결하며 동행을 이어간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21일(토) ‘쿠팡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이 열린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와의 포괄적 파트너십 조인식
을 진행했다. 20년 만에 부활한 상징적인 슈퍼컵 개막에 앞서 열린 이번 조인식에는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와 권오갑 한국프로축
구연맹 총재가 참석해, K리그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쿠팡플레이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2026시즌부터 5년간 K리그1·2 전 경기를 생중계로 제공한다. 주목도가 높은 경기뿐 아니라
시즌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경기를 양질의 중계로 선보여, 팬들은 언제든 원하는 경기를 최고의 시청 환경으로 즐길 수 있다.

2026시즌 쿠팡플레이는 중계 기술과 자체 콘텐츠 퀄리티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먼저, 인공지능(AI) 업스케일 장비를 도입해 K리
그1 전 경기와 K리그2 주요 경기를 더욱 선명하고 안정적인 화질로 제공한다. 앞서 쿠팡플레이는 경기 특성에 맞는 특수 카메라, 분
석 기술 등 최첨단 장비를 적극 도입하며 K리그 팬들에게 양질의 시청 경험을 제공해왔다.

쿠팡플레이가 자체 기획·제작 및 송출하는 ‘쿠플픽’도 강화된 포맷으로 돌아온다. 2024년 합류 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근호 해
설위원을 중심으로,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와 이번 슈퍼컵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배혜지 아나운서가 새롭게 호흡을 맞춘다. 전
문적인 시각과 생동감 있는 해설은 물론, 경기의 숨은 디테일까지 세밀하게 전달해 축구 팬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026시즌 첫 쿠플픽은 오는 28일(토) 오후 4시 30분 킥오프하는 ‘수원 삼성’과 ‘서울이랜드’의 경기로 시작된다. 이정효 감독 체제
아래 검증된 전력을 빠르게 구성하며 승격을 노리는 수원과, 전시즌 K리그2 도움왕 에울레르를 비롯해 가브리엘, 오스마르 등 외국
인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되는 서울이랜드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다. 이날 쿠플픽에는 수원 삼성 출신 곽희주가 특별 게스트로 참
여하며 더욱 기대를 모은다.

쿠팡플레이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축구 해설진과 안정적인 송출 시스템을 기반으로 K리그1·2 전 경기를 고품질로 선보이고 있다”
라며, “앞으로도 중계 기술 고도화와 ‘쿠플픽’ 등 콘텐츠 강화로 리그 접근성을 더욱 넓혀, 더 많은 팬들이 K리그를 일상적으로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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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청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플레이는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팬과 함께 호흡하는 K리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매년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통해 ‘팀 K리그’와 세계적 명문 구단의 맞대결을 성사시키고, 지난 21일(토) 20년 만에 열린 K리그 슈퍼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
며 역사적인 순간을 팬들과 함께하고 있다.

2026시즌 K리그1과 K리그2 전 경기의 생중계와 다시보기, 하이라이트는 와우회원이라면 누구나 쿠팡플레이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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